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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3자비교>
1. 일단 내용상으로 접근하면, 2문단에서 제시문 (가)는 과학적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답안을 
작성하셨는데, 여기까진 답이 맞아요. 그렇다면 과학적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셨으니 이
제 왜 그런지 근거가 명확히 보충되어야 완벽한 글이 됩니다. (물론 이는 제시문에 기반해서 
서술하셔야 되구요.) 그런데, 2문단 중간에 ‘세월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뿐’ 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시문에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원인이 되는 대상을 추리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제시했기에 이
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장은 좋으나(비교기준) 그 비교기준에 따른 
합당한 근거 서술이 되지 못함으로써 글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2. 그리고 두 번째 (나), (다)의 비교 또한 미약한 점이 있네요. 제시문 (나)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은 완벽합니다. 주장도 좋고, 근거도 완벽해요. 하지만 제시문 (다)는 인과론이 유의미 하
다고 보면서, 근거서술에는 담론의 수준에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했어요. 문맥상으로 제시문 
(다)에서 담론의 수준의 가치만 지닌다는 것은 가치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유의미하다라는 주장에 무의미하다라는 근거가 들어간 셈이 되버리네요. 논리가 무너진 글이
에요.
3.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나),(다)는 둘다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하지만 제시문 (나)는 실질적
으로 필요가 없다. 제시문 (다)는 가능은 하지만 모든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어 진정한 규명
은 불가능 하다. 이렇게 가는게 더 타당해요. 그럼 제시문 (다)와 (가) 둘다 불가능이냐? 이렇
게 물어보실 수 잇는데, (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는 너무 많아서 진정한 인과론 규명이 
불가능 이렇게 되겠죠?
4. 비교 문제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글의 구조나 문맥을 나누는 형식상에선 좋습니다. 공
부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겉핥기식 공부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교기준을 나
눠놓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근거서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나)vs(다)를 비교 할 때는 또 제
시문의 문맥을 이해하지 않은 채 써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버리는 독해부분에서 문제가 생겼
다고 봅니다.



문제2. <표 대응>

1. 일단 첫문단이 한문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 문장을 한 문단으로 나누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1~2문단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어서 써주세요.
2. 지금 2문단에서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의 비례상태를 말해주고, 예외점을 들어주셨는데 구
체적으로 어떻게 비례가 나타나고, 어디서 예외가 나타나는지를 수치상으로 근거를 정확히 들
어주셨으면 하네요. 답안을 읽는 사람이 그 예외점이나 비례점을 표를 보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을 정도로 근거 서술이 불충분해요.
3. 3문단도 마찬가지에요. 소득 수준이 추가 되서 이로 인해 바뀐 결과에 대해 서술해 주셨는
데 예외점을 또 그냥 나열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서술이 필요해요.
4. 4문단 결론낸 문단이 제일 큰 문젠데요. 일단 발문상으로는 제시문 <나>,<다> 둘중 하나의 
관점에서 글을 분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문단 결론은 두 제시문의 관점이 섞여 버려서 
글 중간 흐름이 이상해져요. 처음 문단에 <다>로 <라>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1134명~’나오
기 전까지 나온 내용들 까진 좋아요. 소득수준이라는 기준이 추가됨으로 인해 예외들이 사라
졌다. 하지만 완벽한가? 아니다. 왜냐면 더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마지막 줄에는 또 써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라>의 내용이 뜬금없이 포함되면서 글 
자체 흐름이 완전 꼬여버렸어요.
5. 표 대응 문제 총평을 하자면, 일단 표 해석 부분에서 나중에 대응을 할 때 사용할 대응포
인트들을 정리 해줬어야 되는데 대응 포인트들이 없고 단순한 표에 대한 내용설명에서 그쳐버
렸어요. 그리고 대응 포인트들이 제시되지 않으니 그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근거 서술할 내
용들도 빠져버리구요. 마지막으로는, 표 대응 자체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제시문 다에 결론이 
나왔기에) 하나 아쉬운 점은 중간에 의미없는 (라)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글의 흐름자체가 무너
져 버렸다는 것이네요.


